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 첫 패배로 고개 떨군 ‘FC
슈팅스타’ 최용수 “최악의 결과 가져왔다” 일침 폭격!
2024. 12. 30.

https://news.coupang.com/archives/49934/
https://news.coupang.com/archives/49934/




언론과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는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가 쓰라린 첫 패배를 경험한 4R 경기가 공개됐다. 쿠팡플
레이 예능 ‘슈팅스타’는 은퇴한 레전드 플레이어들이 박지성 단장, 최용수 감독과 함께 한 팀으로 모여 다시 한번 K리그 현역에 도
전하는 성장 축구 예능.

‘슈팅스타’는 레전드리그에서 2위에 랭크된 ‘FC슈팅스타’로 인해 놀라는 박지성 단장의 모습처럼 매회 뛰어난 경기 결과로 시청자
들의 감탄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6화에서 거제까지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박지성 단장과 함께 최용수 감독, 설기현 코치
의 갑분 상황극에 웬만한 예능인보다 웃긴 최용수 표 개그 센스가 더해져 모두의 웃음을 터트리게 했다.

4R는 승승장구의 성적 덕분에 다소 해이해진 듯한 모습의 선수들이 처음으로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높이 솟은 자신감을 가지
고 경기를 펼쳤다. 전반전까지는 ‘FC슈팅스타’가 우세하는 흐름을 가져오고, 특별 해설위원으로 나선 박지성 단장도 “경기를 치르
면서 팀이 완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지성 단장을 웃게 한 인간 투석기 현영민이 몸을 아
끼지 않는 베테랑의 노련함으로 경기의 분위기를 ‘FC슈팅스타’ 쪽으로 이끌었다.

좋은 흐름도 잠시, 한 골 승부가 될 거라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거제시민축구단’은 하프 타임 동안 이창민을 필두로 전술을 재논의
를 하며 더욱 경각심을 가졌다. 그에 반해, 풀어진 모습을 보인 ‘FC슈팅스타’는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고, 고질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
았다. 얇은 선수층과 부상 선수들의 여파로 왼쪽 윙백의 부재가 매 경기 불안의 요소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용수 감독이 찾은 해결책은 장결희였다. 하지만, 그는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
하지 못한 채 실수를 범했고, ‘FC슈팅스타’는 후반 추가시간에 실점을 하고 만다.





실점 이후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었지만, 결국 패배로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실점의 결정적인 실수를 한 장결희는 뽀로통한
모습을 그대로 내비치며 그라운드에서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라커룸으로 들어오는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해 최용수
감독은 “이기든 지든 우리 같이 다음 경기를 기약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혼자 피해 가면서 들어오는 모습은 라커룸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걸 발판 삼아서 더 큰 선수로 성장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며 장결희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피와 살이 되는 일침을 가했다.

이에 장결희는 “반성을 많이 했다”라며 자신의 태도를 다시금 바로잡았고, 최용수 감독은 선수들 모두에게 이번 경기를 최악의 경
기라 칭하며, 그간 힘든 훈련의 과정을 다시 상기시키며 진심 어린 격려와 충고로 선수들의 마음을 다잡았다. 레전드리그에서 첫 패
배로 3위로 강등된 ‘FC슈팅스타’. 와해된 분위기 속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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